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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농업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협력방향 고찰*

최 윤 국

1.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라틴아메리카 디지털 농업1)의 도전과 기회

라틴아메리카는 세계 곡창지대이며 세계의 허파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들어 라틴아메

리카 농업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식량 증산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와 기후변화에 

대응 그리고 환경 보호라는 도전에 더해 농업 부문에 ICT 기술을 적용하는 농업 패러다임

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2020년 초 도래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였으나 라틴아메리카의 농업은 다시금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부문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농업 4.0(Digital Smart Agriculture 4.0)2)으로 불리

는 농업 혁신은 정밀 농업, 드론, 사물 인터넷(IoT) 및 빅데이터 등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Start-ups)의 활성화로 대농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의 적용은 주로 

센서, 제어시스템(actuators), 기계장치, 소프트웨어 패키지, 로봇, 항공 이미지, 매핑(map- 

ping), GPS 사용, 클라우드 컴퓨팅, 작물의 생육단계 평가, 식물 위생 문제 조사, 기상 변화, 

비료 살포, 살충제 살포 등의 부문에서 융합되어 나타난다. 

*  전 배재대학교 교수(cochoi@hanmail.net). 
1) 디지털 농업 정의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기존의 정밀 농업이나 스마트농업과 비교해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람이 아닌 AI가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미래 농업으로 규정짓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농촌
진흥청은 2021년 3월 23일 ‘디지털 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지속 가능 농업･농촌을 추진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의 정의를 “농업인의 직감과 경험에 의존했던 농업 과정의 의사결정을 딥러닝(Deep Learning)과 인공지능(AI)으
로 대체해 농업 생산성과 영농 편리성,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농업”으로 정의함. 즉 생산-수확-저장-가공-유통-소비-수출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 부문을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임. 즉 디지털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있음.

2) ResearchGat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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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보고서3)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라틴아메리카 농업의 과제는 신기술 도입과 

정책의 전환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량 공급 시스템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두 개의 기본 발전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틴아메리카의 20개국에 있어 농업은 GDP의 5~1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농산업

을 포함한다면 그 비중은 훨씬 커진다. 이 지역은 세계 식량 생산의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은 세계 수출의 16%를 차지하고 있다.4)

팬데믹은 라틴아메리카에 있어 도전과 기회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시장의 비효율

성, 농촌 기술 인력의 부족, 제도 미흡이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탄소 중립 농업으로의 변혁이

라는 과제도 글로벌 이슈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혁신을 위한 방안 중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은 라틴아메리카 농업을 되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되고 있다. 팬데믹 극복과정에서 나라의 우선 지원은 경제 및 사회적 지원에 투입되지만, 

경제 근간인 농업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다. ICT를 활용한 농업 물류 인프라의 

근대화, 농업 가치사슬 부문 종사자의 ICT 능력 제고 등으로 농업부문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디지털 농업으로의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은 디지털 인프라 수준을 농업에 적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정밀 농업 단계에서의 드론, 센서 부착 농기계를 비롯하여 스마트농업 단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팜 기술로 생육단계별 최적의 영농환경관리를 디지털 농

업 단계의 기술인 플랫폼에 탑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토양, 기상, 병해충 관리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ICT 기자재의 활용이다. 

일례로 벼 및 곡물 농사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드론과 자율주행 농기계 및 자동 물꼬 

제어기술 등을 활용하여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생육단계를 통해 스마트한 농업을 구현할 

수 있다. 축산 분야는 센서와 영상데이터 분석으로 생육 과정, 축사 환경 모니터링, 가축 

3) World Bank(2020).

4) 2019년 GDP 대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농업 비중을 보면 니카라과, 볼리비아, 온두라스, 파라과이 및 과테말라는 10%를 
넘고 있으며,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등은 7%대, 브라질, 칠레, 멕시코는 3~4%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
음. 2020년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농업 부문 고용의 비중은 과테말라를 선두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이 30%를 넘고 있으
며, 멕시코, 콜롬비아 및 쿠바는 15%대, 브라질은 9.12%, 칠레 8.8%, 아르헨티나는 0.09%에 그치고 있음. 이렇듯 중미 
국가들과 일부 국가에서 고용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은 비중은 낮지만 
기계화 영농으로 인해 대규모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Statist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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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 건강 및 번식관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보다 안전한 먹거리

를 공급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생육 과정에서 취득한 데이터와 새로운 기술 장비를 통해 

생육단계별로 획득되는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분산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

축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생산 현장에서 센서가 부착된 초정밀기계, 드론,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얻어지는 데이터가 중요하므로 농촌 인력의 디지털 숙련도가 중요하다. 

팬데믹으로 인해 농업 부문 역시 비대면 환경이 증가함으로써 농장 방문 횟수가 제한되어 

생산자로부터의 데이터 수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5) 

라틴아메리카에서 있어 농업의 디지털화는 자연환경 보전, 글로벌 식량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생존을 위해 미국으로의 

‘불법 이주 캐러밴6)’ 행렬에 나선 남녀 젊은 층의 농업 부문으로의 회귀를 유도할 수도 

있어 경제･사회 면에서 파급 효과가 크다. 

2.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생태계 현황 

디지털 생태계개발지수는 경제 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이 디지털 네트워크

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지속, 순환, 성장을 접점으로 형성하고 있는 초연결 

환경의 수준을 나타내므로 현재의 수준과 향후 과제를 이해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라틴아메리카 협력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 현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생태계개발지수를 보면 49.9215(0~100 사이의 척도)점으로 다른 

대륙과 비교해 중간에 위치해 있다. 디지털 생태계는 정부, 기업, 개인 및 NGOs 간의 초연결

환경의 수준을 의미한다. 2004~2018년 개발지수 성장률은 6%대로 다른 신흥국가군인 아프

리카와 동유럽 및 중동 국가들에 비해 낮은 면을 보인다. 

5) Blog del IICA(2021).

6) 미국으로의 ‘캐러밴’ 행렬은 2010년대 들어 시작되어 2022년에까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중미 국가들에서 가난과 자연재해
로부터 탈피 그리고 미래를 찾기 위해 멕시코를 경유하는 미국으로의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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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생태계개발지수 및 개발지수 성장률: 2018

자료: Telecom Advisory Services. CAF(2020)에서 재인용. p. 13.

디지털산업발전지수(índice de desarrollo de industrias digitales)는 다음 내용으로 구성

된다.7) 첫째, 디지털 산업의 경제적 비중이다. 즉 GDP 대비 디지털 산업과 통신부문의 

총매출액과 소프트웨어 지출 비중을 의미한다. 둘째, 다양한 부문의 인터넷 접속률 셋째, 

첨단제품 및 서비스 수출 수준 넷째, 현지 생산 콘텐츠 등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산업

발전지수는 18.63으로 OECD 국가 평균 33.5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장률은 OECD 국가들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의 모바일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으로 4억 1,6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모바일 인터넷 접속자는 약 78%인 3억 2,600만 명에 달한다. 농업부문의 디지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모바일 가입자의 90%가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될 수 있어

야 한다.8) 스마트폰 보급률은 2020년 72%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81%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9) 모바일 인터넷 확장의 최대 장벽은 리터러시10)와 숙련도가 중요한 과제로 

7) R. Katz(2020). 
8) GSMA(2019a)

9) Statista(2022)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통계는 연구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밝혀둠. 2019년 라틴아메리카의 
모바일폰 사용자 대비 스마트폰 사용자 비중은 평균 57%를 기록했으며,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로는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정도임(eMarketer(2021)).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농업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협력방향 고찰

국가별 농업자료 ∙ 5

확인되었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 비용(Affordability)이 높은 점도 장벽이다. 이는 모바일 

소유 여부보다도 모바일 인터넷 사용의 유효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11)

성별로 보면 여성의 66%가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며 이는 세계 평균인 48%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성별 격차는 2%로 세계 평균 23%에 비해 아주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12) 여성의 경우 무엇보다 모바일 사용 중 안전과 보안(safety and 

security)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2020년 3월 팬데믹 상황에서 인터넷망 이용 개황을 보면 비대면 사회에서 격리와 재택근

무가 늘어나면서 통신속도에 있어 현행 네트워크망의 과부하로 속도 저하, 품질 저하 등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정광대역 통신속도가 120Mbps, 레이턴시(지연시간, latency)

가 29ms와 비교해 보면 통신속도는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레이턴시는 큰 차이가 없다. 

<표 1> 코로나19 시국의 인터넷망 이용 개황(2020.03.30. 기준)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고정광대역 평균 통신속도(Mbps) 54 90 22 39

고정광대역 레이턴시(ms) 19 25 19 29

모바일광대역 평균 속도(Mbps) 23 16 19 29.5

모바일 광대역 레이턴시(ms) 49 48 40 50

자료: Ookla/Speedtest. CAF(2020)에서 재인용. p. 14.

향후 라틴아메리카에서 고정광대역은 2021~2030년 연평균성장률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형 광대역 서비스(FWA)도 기존의 VDSL이나 광케이블보다 4G/5G 기반의 

FWA로 대체되는 경우 속도 면에서 좋은 솔루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13) 모바일 광대역 속도

는 우리나라의 경우 88.0mbps에 비하면 속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용량이 있는 

파일이나 동영상의 다운로드 시간이 소요된다.14) 모바일 광대역 레이턴시는 45ms로 에콰도

르를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높은 지연시간을 보인다. 모바일 광대역 보급률도 73.1%로 중동

10) 모바일 인터넷 리터러시란 디지털 문해력을 의미함. 모바일 리터러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보 습득, 인터넷 커뮤니티 교류, 
SNS 활용 등의 상호교환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음.

11) GSMA(2019c: 28).

12) GSMA(2019c: 44).
13) Counterpoint Research(2021). 

14) 2020년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모바일 광대역 속도는 109Mbps로 더욱 빨라졌음. 라틴아메리카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평균 22.27Mbps를 나타냄. CEPAL(2021: 14)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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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프리카보다 다소 앞서 있는 상황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인터넷 평균 보급률은 78.8%로 OECD 평균 83.3%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같이 80%를 상회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같이 50%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라틴아메

리카의 PC 보급률은 44.9%에 그치고 있어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은 가족 구성원 동시 

접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표 2> 라틴아메리카의 인터넷 보급률(2018~2020년)

단위: %

국가명/연도 2018 2019 2020

아르헨티나 77.78 81.42 85.24

브라질 74.22 81.64 89.80

칠레 82.33 82.33 82.33

콜롬비아 66.68 71.40 76.47

에콰도르 60.67 64.27 68.09

과테말라 71.50 78.65 86.52

온두라스 34.06 36.60 39.33

멕시코 65.77 67.75 69.79

우루과이 70.21 72.20 74.24

라틴아메리카 평균 68.66 73.52 78.78

OECD 평균 83.93 86.07 88.33

자료: Unión Inter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 Telecom Advisory Services. CAF(2020)에서 재인용. p. 18. 

국가 간 편차뿐만 아니라 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구별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크다. 브라질

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도시의 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존재한다. 페루 농촌의 인터넷 

사용률은 15%에 불과해 브라질과 우루과이 농촌과 비교해 5배 차이가 난다. 미주농업협력연

구소(Instituto Interamericano de Cooperación para la Agricultura, IICA)연구15)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농촌 인구의 63%는 다양한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접근이 어렵다. 

라틴아메리카의 농촌 인구 중 37% 만이 실질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 즉 대다수 농민들

은 인터넷에 정기적･영구적으로 접속할 수 없고, 또 인터넷 연결에 필요한 장치도 부족한 

15) Blog del IIC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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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인터넷 속도 또한 충분한 데이터에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농촌 인구의 

17%만이 디지털 활용(이메일, 새로운 장치 설치 등)에 기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국가 간 디지털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또 농촌 간 디지털 격차도 크다.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도･농 간의 인터넷 사용률 격차가 크다. 농촌 지역의 네트워크 범위도 여전히 

제한적이다. 통신망도 4G보다는 3G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근한다. 2020년에는 4G 비중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3G가 우세하다.16) 

<그림 2>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도시와 농촌 간 인터넷 사용률 

자료: CEPAL Observatorio Regional de Banda Ancha(2021). CEPAL(2021; 9)에서 재인용함. 

라틴아메리카는 인구의 40% 미만이 파일을 복사하고 이메일 발송 등의 기본적인 정보지

식을 갖추고 있어 대체적으로 낮은 디지털 숙련도를 보인다. 중급 정보활동인 스프레드시트

에서의 산술 공식 사용,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전자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컴퓨터와 장치 간 파일 교류 등의 정보지식을 갖춘 계층은 약 30% 미만이다. 고급 정보지식

인 신제품 활용, 각종 소프트웨어의 능숙한 사용 능력을 갖춘 계층은 25% 미만이다. 약 

7% 계층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17) IICA

16) OECD(2021). 

17) CEPAL(202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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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농촌 주민의 17% 미만이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페이스북 보급률은 OECD 평균 66.3%를 뛰어넘는 66.5%를 나타내고 

있다. 페이스북 외에도 왓츠앱(Whatsapp)와 같은 SNS로 소통하는 방식이 농산물 유통이나 

배송 플랫폼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다. 페이스북 보급률은 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과이가 

70%대로 선도하고 있다.18) 

라틴아메리카 기업 중 디지털 판매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인터넷 

접근이나 광대역 사용 면에서는 OECD 국가들에 비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공급

(37%)과 판매 체인에서 인터넷 활용도는 차이를 보인다.19)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 과정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든 행위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확충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며, 스타트업은 농촌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앱, 소프트웨어, 장비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농업 부문의 디지털 혁신에는 무엇보다 인프라 및 연결성이 중요하다. 즉 

모바일 가입자 수 증대, 네트워크 범위 확장, 인터넷 접근성 확장, 접속 비용, 장치 비용, 

속도 및 안정적인 전기 공급 등은 농업 부문 디지털화에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외에도 

학습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20)

3. 라틴아메리카의 AgTech Start-ups21) 현황과 디지털 농업 운영 사례

3.1. AgTech Start-ups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농과 가족농 구분없이 모두에게 또 다른 도전과 기회가 된다. 

역사적으로 1차, 2차 산업혁명에는 주변국에 위치해 중심부의 수요에 의한 불평등한 교역구

조 고착으로 부의 불균형 문제에 봉착했으나, 3차 정보화 및 4차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은 물리적･공간적인 장벽을 디지털 기술로 타파할 수 있어 라틴아메리카는 새로운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18) CAF(2020: 18).

19) CEPAL(2021: 21).
20) FAO(2019: 7-10).

21) AgTech는 농업(Agriculture)에 첨단기술(Technology)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여, Start-ups는 신생 창업기업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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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선진국의 AgTech 업체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

으며, 반면 토착 기업들의 출현도 나타나고 있다. 토착 기업 중에서는 테크노라티나스

(Technolatinas)라는 벤처기업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농업 부문 역시 

AgTech 업체들이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2019년 정밀농업시장 규모를 보면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가치가 약 1억 7,7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전체 정밀농업시장 

규모의 약 1/4에 달한다. 브라질에 이어 멕시코의 정밀농업시장은 2019년 1억 5,9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시장 가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22)

3.1.1. 드론 

최근 농업기술 중 생산성과 안전에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한 장비는 드론이다. 드론 또는 

무인항공체(VANT)는 농장 매핑, 작물과 해충 그리고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관개 

조절, 살충제 살포 등 다양한 기능으로 영농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살포기 대안, 관개용수 절약, 시간 절약, 생산성 증대 및 농민들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23)에 의하면 향후 5년 안에 농업 부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드론 활용이 많은 분야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 조정은 단순히 기술 문제뿐만 아니

라 농약, 비료, 주변인에 대한 안전 등 드론 조종사 교육과 자격이 중시되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농업용 드론 시장은 2018년 약 1억 7,000만 달러에서 2023년까지 약 

6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의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은 28.17%

로 추정된다. 브라질에서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드론의 수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약 8만 

개에 달한다.24) 브라질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업용 드론은 약 1,400개에 달하며, 제조업

체로 보면 중국 회사 DJI가 1,400개 중 950개 이상을 제조하여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어서 VOA Holdings는 64대의 농업용 드론을 등록하여 2위를 차지했다.25)

22) STATISTA(2022). 

23) Goldman Sachs(2016). 
24) STATISTA(2022a). 

25) STATISTA(20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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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는 드론의 활용도도 무척 높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대다수 남미국가들

에 있어서는 농장의 규모가 커서 농장 전체를 관리할 수 방법은 경비행기뿐이다. 그러나 

최근 드론이 경비행기를 대체하고 있다. 무인 조정, 지출 비용 절약, 장착된 각종 정밀장치로 

3D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시비, 질병 예방, 해충 방제 그리고 관리 감독 등에 관한 분석에 

기초해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에서 드론 사용 비용은 2016년까지 약 4억 3,400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17~2025년 기간에는 3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26) 

3.1.2. 트랙터/농기계

또한 골드만 삭스는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의 향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대부분 농기계 및 농기구 제조업체는 강소기업이 중심이다. 라틴아메리카 농기계 시장은 

2020~2025년 3.8%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률을 주도할 국가

로는 인구 대국이자 농업대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을 들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농기계 시장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시장은 경쟁

이 치열하다. 주요 업체로는 John Deere, AGCO, Mahindra, CNH Industrial, Iseki & Co. 

Ltd 및 Kubota Corporation가 있다. 이들 주요 업체들이 채택한 주요 전략은 R&D에 투자하

여 혁신을 주도하고 강력한 시장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림 3> 라틴아메리카의 농기계 시장 동향과 전망(2020~2025년) 

자료: Mordor Intelligence(2021). 

26) Jaloto Luciano(2021: 2)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농업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협력방향 고찰

국가별 농업자료 ∙ 11

현재 이들 국가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농기계 유형은 트랙터, 장비, 분무기, 수확 기계, 

건초 및 사료 기계 등이다. 트랙터의 수요는 농장 규모가 큰 라틴아메리카 특성상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트랙터 마력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가족농과 규모가 큰 대농장

으로 구분되어 달라진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61~100hp이며, 이어 101~150hp

가 차지하고 있다<표 3>.

<표 3> 라틴아메리카의 수요 증가 농기계 유형별 분류

트랙터
엔진 출력
(40hp 미만, 41~60hp, 61~100hp, 101~150hp, 150hp 이상)

장비 쟁기, 써레, 경운기, 기타 장비

관개용 기계류 스프링클러, 세류 관개, 기타 관개용 기계류

수확용 기계류 콤바인, 사일리지 수확기, 기타 수확 기계류

건초 및 사료 기계 모어 컨디셔너, 건초 포장기, 기타 건초 및 사료 기계

주: hp는 Horse Power의 약어로, 마력을 의미함. 
자료: Mordor Intelligence(2021).

농기계 구매에 있어 멕시코,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농부들은 정부의 교부금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센서가 부착된 농기계의 수요가 가장 크다.27) 농기계에 대한 향후 

수요는 AI 및 로봇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의 출현과 정부의 각종 이니셔티브의 증가로 

인해 농기계에 대한 향후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카메라 부착과 딥러닝 기술을 분석할 

수 있는 트랙터가 디지털 농업용 장비로의 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3.1.3. AgTech 스타트업 

농업에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역할도 중요하다.28) 라틴아메리카에는 

2021년 기준 450개의 AgTech 스타트업이 있으며 그중 84%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집중

되어 있다.29) LAVCA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AgTech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도를 

초과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UN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보고 있다. 2022년 현재 라틴아메리카 대표 자생 스타트업 중 하나인 Instacrops(칠레에서 

27) Mordor Intelligence(2021). 
28) Redagrícola(2021). 

29) Tekio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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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콜롬비아와 멕시코에 지사)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작물의 

주요 매개변수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최고의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ixofoarm은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이지만, 남미에서 칠레를 중심으로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

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단순히 과수 사진을 찍으면 과수원의 생육 과정 전반의 예방 조치

와 수익성을 판독할 수 있다. 수확 후에는 물류, 포장, 유통 및 마케팅 기능을 설계할 수 

있다. Spectrum은 TDR 350 장비를 이용해 토양 상태와 습도 등 최근 6개월간의 상세한 

농지 정보를 스마트폰 또는 SpectConnect 소프트웨어를 통해 농업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지원해준다. 

콜롬비아의 주요 스타트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0) Agrapp는 중･소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이다. 2018년에 창립되어 콜롬비아에서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

으로 성장하였다. 농민들이 관개, 투입재, 운송, 기술자문 및 기타 직접비용의 재원을 필요

로 할 때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주로 굴루파(gulupa), 그라나디야(granadilla), 패션 프루트

(maracuyá), 골든베리(uchuva)라는 과일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카카오와 

아보카도 농가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Waruwa는 과일과 채소류를 중간상 없이 운송업자와 

계약을 통해 24시간 이내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디지털 플랫폼이다. Innterrra는 원격 

센싱, 자료 분석, IoT 및 AI를 사용하는 영농 솔루션이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농업 부문 

가치사슬의 주요 행위자의 결정을 위한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품질, 영농 설계 및 위험요소들을 관리한다. Frubana는 코로나19 시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혁신으로 평가된다. 이 기업은 방역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레스토랑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좋은 가격으로 식자재를 생산지에서 레스토랑 등으로 배송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여 

2021년에는 6,500만 달러를 유치하였다. 이후 상파울로, 멕시코시티 및 보고타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Frubana는 초기 생산자들을 위한 앱을 만들었으나 실패한 후 WhatsApp을 

통해 소통을 시작하여 현재의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가 증가

한 4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대표적인 AgTech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과테말라의 모바일 앱 모듈 솔루션 업체인 AgTechApps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농촌부문의 

디지털화 3가지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있다.31) 첫째, 멕시코의 옥수수 농업의 스마트 관개 

30) Contxto(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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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이다. 멕시코 시날로아(Sinaloa)주의 한 지방에서는 옥수수 경작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

하기 위해 스마트  관개 시스템의 실시간 물관리 자동화 기술을 채택하였다. 멕시코 농업국

은 IICA, 국립생산법인본부(Coordinadora Nacional de las Fundaciones Produce, 

COFUPRO와 공동 집필한 연구보고서 ‘경쟁을 위한 혁신: 40개의 성공사례’에서 'Ruíz 

Cortínez'라는 농업생산자협회가 프로그래밍된 관개 시스템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이 시스

템은 옥수수 경작지의 물 수요를 계산해서 관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할 시 명령을 내보낼 

수 있다. 이 스마트 관개는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ha당 1,500~2,000m³’를 절약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였으며 다른 농장으로 파급되었다. 

둘째, 아르헨티나의 축산업에 있어 데이터 제어에 적용된 인공지능 Cattler 사례이다. 

아르헨티나의 혁신적 스타트업인 Cattler는 농업생산자 특히 축산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은 하나 또는 여러 장비에서 정보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는 

구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에 다양한 솔루션을 통합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모듈식 시스템

은 축산업자에게 영양, 슬리브/축사(manga) 동선 및 가축 재고와 관련된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 즉 데이터 자동화로 

다양한 보고서나 그래프가 그 즉시 작성이 되면서 정보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엘살바도르의 모바일을 이용한 코코아 생산자 연계이다. 코코아 동맹(Alianza 

Cacao)은 UN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보고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중소기업과 농산업 

부문의 디지털화와 기술변화(Digitalización y cambio tecnológico en las MIPyMES 

agrícolas y agroindustriales en América Latina)’에서 언급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에

서 엘살바도르의 코코아 생산자 약 600명 이상을 중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확산된 스마트

폰을 이용한 왓츠앱(WhatsApp)으로 연계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생산자들이 100개 이상

의 중소기업과 유통으로 연계하는 것 외에도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및 모든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 이 사례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장치에서 농업 정보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 접근 및 전송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을 개선한다. 이 모든 것이  소규모 생산자들이 팬데믹 위기에 보다 생산적으로 접근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31) AgtechApps(2021). 



14 ∙ 세계농업 2022. 3월호

3.1.4. 핀테크

정부의 AgTech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추진되면서 농업핀테크 

기업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 핀테크란 혁신적인 핀테크기술을 응용해 농업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기술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2020 라틴아메리카 스타트업 디렉토리’32)에 따르면 2019년 스타트업이 유치한 벤처자금

의 유형별 분류를 보면 핀테크 부문이 29%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AgTech와 푸드테

크는 각각 3%를 차지하였다. 한편 스타트업 발전단계별 비중을 보면 기초단계가 5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시드(seed)/인큐베이터 단계가 28% 그리고 성숙단계가 14%를 점유

하였다. 

농업 핀테크 스타트업 ProducePay33)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LA에서 파블로 

보르케스(Pablo Borquez)라는 멕시코 청년에 의해 2015년 설립된 기업으로 라틴아메리카 

9개국에 특화된 농업과 핀테크가 만난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체계를 보면 

핀테크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에게 생산자금을 선지급하고, 생산자와 

대형 유통업체 간 채널을 구축한다. 유통업체는 소매상에게 판매 후 생산자에게 선지급금을 

제한 대금을 지급하고 전체 판매대금의 1%를 수수료로 책정한다. 모든 거래는 플랫폼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3.1.5.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농식품 스타트업(agrifood start-ups)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의 상생을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모바일 사용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모바일 디바이스, 인터넷 네트워크 확장 등이 개선되면 프로세스 혁신으로 발전

될 수 있다. 생산자들은 시장 접근성 확보와 더 좋은 가격을, 소비자들은 더 좋은 가격에 

신선한 제품에 접근할 수 있다. 

팬데믹 이전 라틴아메리카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전체 인구의 평균 17%가 접근하고 있었

으며, 국가별로는 아르헨티나 29%, 칠레 28%, 브라질 26% 순이다.34) 농업 부문에서 전자상

32) Startups Chilenas(2020). 
33) Brunch(2021). 

34) Brav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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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및 초지역적 공급망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B2C 및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선과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육류 외에도 과일, 채소, 

유제품, 생선 및 반가공품과 같은 제품의 거래가 크게 성장하였다.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네 가지 주요 변화로는 1) 플랫폼(예: Amazon Fresh, JD.com 등) 

이용 확대, 2) 전자 결제 시스템 또는 신용/직불 카드, 현금과 같은 결제 수단의 다양화, 

3) 물류 배송 혁신과 추적, 4)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선 등이다. 국가별 플랫폼의 

성공사례는 다음과 같다. 

코스타리카: 쿠버 보르본 소비자협동조합(Cooper Borbón Consumer Cooperative)35)

Cooper Borbón사는 2015년 협동조합(Cooper Borbón Consumer Cooperative)으로 시작

하였으며, 수도 산호세에 60년 전통을 지닌 Mercado Borbón이라는 공급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웹 플랫폼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1년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증대로 협동조합과 기타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는 국가 

최대 공급 체인으로 성장하였다. 플랫폼도 전화 및 왓츠앱으로 마케팅 채널을 확장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코스타리카인들의 사랑을 받는 식품 공급 솔루션이 

되었다.

콜롬비아: 친환경먹거리 집앞배송(La Canasta agroecological direct-to-home market)

‘생태친화적 농업의 건강한 먹거리 배송’이라는 이 이니셔티브는 생산자와 도시 고객 

간의 버추얼 플랫폼으로 2012년에 시작되었다. 라 카나스타(La Canasta)는 생산자들을 규

합하여 농업생태학,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친환경제품

을 공급하고 있다. La Canasta는 생산자들에게 집 앞 배송을 위한 택배, 물류, 훈련 등을 

친환경제품 제공 대가로 제공한다. 가치사슬 네트워크 구성원은 ‘공생 보장 시스템(sistema 

participativo de garantías, SPG)’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받는 등 상생의 복지를 지향하는 

연대경제를 형성한다.

35) (https://mercadoborbon.od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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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온라인 농민시장(Online farmers market)36)

칠레 농업부의 농업개발원(Agricultural Development Institute)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개발한 가족농 기업 육성을 위한 가상 플랫폼 INDAP를 개발하였다. 플랫폼

은 가족농 디렉토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주도한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원스톱 디지털서비스 플랫폼(Argentina DelBeepalClick digital 

services platform, GS1)37)

중소기업 및 가족농을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 및 가족농의 시장 판로를 열어주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한다.

브라질: 브라질 농산물배송 솔루션(Brazil AgroTrace agricultural solutions)38)

AgroTrace는 2016년 브라질생물연구소(Brasilian Biosystemic Institute)에 의해 설립되었

다. 주요 목적은 정직한 농산물 생산에 관심있는 생산자들에게 디지털 서비스 기술 솔루션, 

지속적인 교육 및 품질 인증 등을 제공하는 데 있다. AgroTrace는 매년 브라질에서 200개 

이상의 농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멕시코: 멕시코 양식솔루션(Mexico Preemar aquaculture solutions)39)

멕시코의 젊은 기술인들이 개발한 솔루션으로 양식장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다. 이 솔루션은 pH, 온도, 산소 및 최대 14개의 기타 매개변수를 측정하여 수질 변화에 

조기 대응하고 배양물 내 박테리아 증식을 방지하여 최적의 상태로 물고기를 양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식업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원격으로 

정보를 받게 되며, 매개변수의 변화가 감지되면 시스템은 양식업자에게 예방 경고를 보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지원한다. 

36) (https://www.indap.gob.cl/covid-19/mercados-campesinos-online)

37) (www.gs1.org.ar/Site/delbeepalclick.html)
38) (www.biosistemico.org.br/es/)

39) (https://preemar.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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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에콰도르 기후스마트 사육(Ecuador Climate-smart livestock, GCI)40) 

에콰도르 농업부(MAG)-환경부(MAE)-유엔식량기구(FAO)-지구환경기금(GEF)-엘 오르데

뇨 식품회사(El Ordeño) 간의 협업으로 탄생한 기후 스마트 사육(Climate-smart livestock, 

CSI) 솔루션이다.41) 2016년 공공기관-공공기금-민간 부문 간 다중 협업으로 2단계로 구분되

어 시작되었다. 첫 단계는 테스트베드 개념으로 사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온실가스

(GHG) 배출량을 관리하는 모니터링과 젱 장비를 개발하고 이 장비를 활용하여 삐친차

(Pichincha) 지방의 산악지대 목장의 약 9만 2,500두의 젖소를 사육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는 약 2,400명의 소농이 참여하여 낙농업의 품질과 지속 가능 생산을 위한 역량 구축 프로세

스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생산자들은 안전한 우유 생산량을 전국 일일 

평균 6~7리터보다 높은 일일 17리터의 우유 생산량으로 수익성을 높였다. 이 사례는 연구, 

혁신 및 개발이 민간 부문에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다중 협업 플랫폼 구축

은 에콰도르 국내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이웃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3.2. 디지털 농업 사례

3.2.1. 쌀농사

아르헨티나, 페루를 포함한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쌀은 대규모로 재배되며 수익성

도 높은 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대다수 국가의 외곽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 가족농 영농방식

도 유지되고 있는 이중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농장에서 휴대용 컴퓨터라 할 수 있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작물 생육 과정을 데이터로 축적하

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대규모 전문영농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농장에서는 이미 IoT(사물 인터넷)이 상용화되어 

있다. 현장에서 작물 생육에 대한 데이터를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상호 연결하여 농장 관리

를 지원하고 있다. 농장에 설치된 센서는 자동으로 수집 및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

간으로 필요한 양의 물을 계산하여 물 분배 패턴을 결정함으로써 생산량을 늘리고 물 소비량

을 줄일 수 있다.

40) (www.elordeno.com)

41) FAO(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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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의 경우 토양 여건과 벼 품종에 따른 최적의 관개량이 중요하다. 물의 양과 시기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농민들은 수위를 자주 측정하고 필요에 따라 관개해야 한다. 벼는 생육 

중에 물 필요량에 따라 물을 펌핑할 수 있도록 관개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센서는 

현장에서 수위를 측정하고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관리 소프트웨어로 보내게 된다. 농민은 

스마트폰 앱에서 현 상황 및 권장 물 수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벼에 물을 

제공할 최적의 시간과 물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 농업용수가 필요한 경우 농민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거나 수동으로 워터 펌프를 작동할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한 직파재배 

기술이 상용화되는 경우 영농비용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쌀 농사에서의 IoT 작동 시스템 

자료: World Bank Blogs(2020). 

3.2.2. 우루과이의 디지털 농업 사례: 밀, 축산, 공공정책

우루과이는 인구 약 350만 명, 국토면적이 약 17.6만 ㎢로 남미에서는 작은 나라이다. 

그러나 우루과이 농업의 목표는 드론, 스마트 콤바인 및 기타 초정밀 농업 기계 등 디지털 

장비 사용으로 국내 인구뿐만 아니라 약 5,000만 명(2021년 기준 약 3,000만 명)의 식량을 

증산하여 글로벌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수도 몬테비데오 외곽의 한 밀 농장에서는 자동 정밀 조종 콤바인을 사용하여 작물

을 수확한다. 기계 안의 농부는 운전하는 대신 화면에서 제곱미터 당 작물 수확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내년 수확량을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이 농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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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성공 요인은 전통적 영농방식을 탈피해 Non-GMO 종자 및 토양 보호 차원에서 

작물 잔해에 무경운 직파 농법을 도입하면서부터이다. 지난 10년간 수확량은 두 배로 증가하

였다.42) 

한편 축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전략산업으로 발전되어 온 부문으로 국민 1인당 약 4마리

의 소를 보유해 이 부문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각 소에는 귀에 전자 칩이 장착되어 

있어 축산이력제가 정착되어 있어 모든 육류의 생육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세계적인 프리미

엄 소고기로 수출되고 있다. 축산업에 AgTech를 적용함으로써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만 메탄 배출량을 28% 감축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우루과이는 제조업이 없는 청정국가로 

농축산업 부문이 온실 효과 가스(GEI) 배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축산업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 및 기후’ 프로젝트를 FAO의 기술자문과 지구환경기금(GEF) 

재정 지원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43)

우루과이 정부는 ‘지능형 농업 우루과이(agro-intelligent Uruguay)’를 표방하여 농업 부문

에 친환경 농업과 기술이 동반할 수 있도록 드론, 위성 등 모든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중앙집중화하여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책임있는 토양 

사용 및 회복 그리고 보전, 친환경 작물 생산 및 유통 등 농업 전 가치사슬 부문의 수집된 

데이터를 수학적 모델을 적용하는 빅데이터에 기초해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정책 개발을 위해 약 500명의 ICT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데이터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대농장뿐만 아니라 전체 농가의 75%를 차지하는 가족농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한다. 

미주개발은행(IDB)과 FAO는 우루과이 농업 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도를 평

가했다.44) 생산자는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밀 농업,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디지털 솔루션을 사용하여 작물 수확량과 육류 생산량을 개선함으로써 

소득이 최대 40%까지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식량안보 개선과 자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42) Phys(2014). 
43) France24(2021). 

44) FAO(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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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는 ICT 지수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휴대전화

와 인터넷 사용률이 높고, 디지털 정책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도 우수하다. 그러나 

우루과이 과제 역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경우처럼 도시와 농촌, 대농장과 가족농 

간의 디지털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향후 과제 중 하나는 소농들이 디지털 농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장비 교육, 기술 솔루션에 대한 지식 및 접근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3.2.3. FAO의 7개 성공사례: 저탄소 녹색 성장 및 친환경자원 순환형 농업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100년 만의 최악의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기아, 빈곤 현상이 증가하였다45). 이러한 위기는 UN의 지속 가능 개발목표

(SDGs)의 농업 부문에 대한 도전(번영, 포용, 지속 가능 개발, 저배출, 기후회복력 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상되었다. FAO 보고서는 다음의 7개 성공사례46)를 소개하면서 향후 

사회･경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는 디지털 농업투자 및 프로젝트가 중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기후 스마트 축산 프로젝트(climate-smart livestock project)로 800개 농장 

1,056명에 달하는 소농의 우유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이 40% 증가하였으며 4만 

ha의 달하는 토양의 질이 개선되고, 온실가스(GHG) 배출은 20%가 감축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멕시코에서는 농산업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저배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

시하였다. 여기에는 1,842개의 농기업이 참여하며 600만 톤에 달하는 GHG 배출량 감축하였

으며, 이 외에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개발에 성공하였다. 

우루과이에서는 2,000명 이상의 기술자와 생산자가 협력하여 농약 사용에 대한 대안 프로

젝트를 실시하였다. 대두 생산 과정에서 수확량과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초제 

사용을 최대 70%까지 줄이면서 ha당 평균 40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칠레는 청정생산계획(Clean Production Agreements)을 집행하였다. 엘마울레(El Maule) 

마을의 약 340명의 가족농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에서 소득 15% 증가, 에너지 사용 절감, 

GHG 배출 감축, 농약 절약, 용수와 토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45) (https://news.un.org/es/story/2020/07/1477571).

46) FAO Regional Offic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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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와 콜롬비아에서는 산림 관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산림 보존을 촉진함과 아울

러 고용 창출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였다. 또한 새우와 같은 트롤 어업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는 새로운 그물과 기술 덕분에 의도하지 않은 다른 어종의 

어획량을 최대 36%까지 줄일 수 있었다.

콜롬비아는 농업기후기술테이블(agro-climatic technical tables)47)를 통해 막달레나

(Magdalena)와 라과히라(La Guajira) 지역의 바나나 영농에 도입한 결과, 기후 영향으로 

인한 손실을 15% 줄이고 비료 사용을 ha당 25% 감소시켰다.

끝으로 라틴아메리카는 세계 삼림 면적의 23.4%, 지구 담수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생물 다양성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약 2억 ha에 달하는 관리가 

되지 않은 토지가 있으며, 농지의 50%는 관리 미흡과 초목의 손실로 침식 과정에 있다.48)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인구 약 6.7억 명 중 48.6%는 빈곤층이며, 22.5%는 극빈층에 속한

다. 이러한 빈곤계층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농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평가된다. 

4. 디지털 농업을 위한 과제와 우리나라와의 협력 방향 고찰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농업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역의 디지

털 생태계 수준을 고려해야만 한다.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 시 몇 가지 우려 사항도 있다. 

첫째, 디지털 농업으로 인한 잠재적 불평등의 재발이다. 디지털 장비로의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가족농과 소농 등의 경우 디지털 농업의 혜택은 또 다른 빈부 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부의 불평등이 정보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ICT로의 불균등한 접근은 

디지털 농업의 불균등한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이 고급화될수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47) 농업기후기술테이블은 궁극적으로 농업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을 경감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 기후정보 제공기관, 연구원, 
기술자 및 농민들이 참여하여 기후정보를 놓고 대응 정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 

48) FAO Regional Offic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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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ICT 접근에 있어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여성에 비해 남성은 디지털 농업을 채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서비스는 여성을 비롯한 농촌사회 소외 계층 -청소년, 

원주민 및 농촌 오지에 사는 농민 등-도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자동화와 정밀 농업을 

통한 농장 운영은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농업은 자동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McKinsey Global Institute는 자동화가 

멕시코 농업 노동자의 15%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9). 

다섯째, 정보서비스제공업체와 실제 사용자인 농민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빅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족농과 소농들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대형 가치

사슬 행위자(예: 슈퍼마켓) 및 데이터 기관과의 협상력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

여섯째, 라틴아메리카는 농산물 생산과 수출에 있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지만, 중국과 인도 수요에 의존도가 커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즉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하락 그리고 인도의 수요 여부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농업은 급격한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다. 

일곱째, 기후변화 위협으로 2050년까지 라틴아메리카는 약 1,000억 달러의 손실 발생으

로 전망되고 있다. 아마존 분지의 90%가 폭염과 가뭄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브라질의 대두

는 70%, 멕시코의 옥수수는 45%가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끝으로 코로나19는 보건 위기뿐만 아니라 빈곤율, 식량안보 등 경제･사회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빈곤층은 총인구의 4.4%, 즉 3,000만 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위협 요인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는 농업 가치사슬 전 부문의 디지털화가 

농업･농촌의 혁신을 위한 핵심 동인이 되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

다.50) 

한편 Tekios51)에 따르면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6개 고려 요소로 기술 사용 및 효율성, 

기술 가용성 및 경제성, 인프라, 사용자 기술 수준, 인센티브 및 농업 부문의 가치사슬 행위자 

간의 공감 등을 중시하고 있다. 기술 사용 및 효율성에서는 많은 기술이 보급되고 있으나 

49) McKinsey &Company (2017). 
50) ECLAC(2020). 

51) Tekio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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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 면에서 사용자에게 보다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가용성 및 경제성에서는 

디지털 장치 및 응용 프로그램의 비용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소득 계층에게는 제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사용자 기술 면에서는 농촌 인구 및 농업 관련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센티브 면에서는 정부와 지방 간의 통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가치사슬 부문

의 공감은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이해관계자의 상생 프로세스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농업 부문의 이해관계자는 포용성(inclusiveness), 효율성 및 환경적 영향을 개선하는 관점

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편 농업 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정보 인프라 및 연결성 확충, 접근성 개선, 디지털 학습 

과정 및 제도적 지원, 인터넷 미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설계 등이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수요 및 공급 보조금;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

터, 혁신 클러스터; 중소기업 및 서비스 제공업체 및 신규업체를 위한 적절한 재정 지원-엔젤 

투자자, 벤처 자본, 차입금, 자본 및 준자본(quasi-equity), 크라우드펀딩 등- 투입 등이며 

이는 스타트업의 육성으로 연계되어야 한다.52) 농업 부문의 디지털 혁신은 관련 가치사슬의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농업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전 과제로는 전통적인 농업에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스마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으로 IoT, AI, 빅데이터 등을 결합하여 식량안보와 녹색 성장을 함께 달성하

는 스마트팜53)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정부, 민간 

부문의 디지털 농업 방향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라틴아메리카 디지털 농업협력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UN SDGs의 17개 목표 

달성과의 연계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54) 특히 식량안보에서 나아가 글로벌 연대를 

통한 기아 제로 및 지속 가능 개발, 생산성 증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등의 도전 

과제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52) ECLAC(2020). 
53) 스마트팜을 여기서는 IoT,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으로 정의한다.

54) Banco Mundi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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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현재 우리나라와 라틴아메리카 간 디지털 농업협력이 이슈가 된 사례가 있다. 

2021년 7월 우리나라의 정부 합동 농업협력사절단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요청해 온 

‘라틴아메리카와 디지털･친환경 농업기술 협력’ 제안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를 방문하였다55). 향후 농업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은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축산물 건조, 저장, 가공, 유통 및 위생 검역 등 농업 

가치사슬 전 부문에 걸쳐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는 산림 및 토양 황폐화, 기후변화로 인한 농경지 감소, 

생물 다양성 손실, 식량안보 등 위기를 겪고 있어 향후 3개국 농업 고위급 포럼인 '한･중미 

북부 농업협력 포럼'도 운영할 예정이다.

2121년 11월 23일에는 코스타리카의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대통령이 방한 중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스마트농업 분야의 협력으로 글로벌 기후변화와 포용적 녹색 

협력의 파트너십을 제안하였다.56) 한편 2021년 11월에는 농진청 주도로 콜롬비아 쿤디야보

센세 고원지대에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우리나라 농업기술인 디지털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57)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지 농작물 생산 안정성 및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기후변

화에 따른 농작물 수급 환경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라틴아메리카 간 협력 방향 중 하나는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협력 방안 중 하나로 작물별로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혁신 밸리

는 스마트농업 인력 양성과 기술을 확산하고, 데이터 기반 지능형 농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협력 전략으로는 우리 농촌 지역이 라틴아메리카의 농촌과 한 작물을 

선정하여 테스트베드 성격의 디지털 선도 농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사례로 만들어 전파하

는 방안이 있다. 주요 작물인 강낭콩과 커피의 경우 품종 및 유전자 데이터 활용으로 협력의 

선순환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쌀, 옥수수, 토양 유기 탄소 지도 등의 협력 사업도 유망하다. 

쌀은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쿠바 및 중미 국가들과 벼 개발 및 생산성 증대 협력을, 

55) 뉴시스(2021). 
56) 서울경제(2021). 

57) 내일신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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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는 종자 보존 및 육종기술에 대한 협력대상국으로 아르헨티나, 멕시코 및 중미 국가 

등과, 토양 유기 탄소 지도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방안으로 

협력할 수 있다. 채소류 및 화훼류는 쿠바, 중미, 에콰도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축산업은 

라틴아메리카 대다수 국가에서 기간산업이 되고 있어, 향후 축산업의 디지털화는 가축과 

축사 환경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술 도입으로 질병 예방, 면역력 개선, 약품과 사료 투입의 

최적화, 카메라와 센서로 축사 온도와 습도, 산소 농도,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등 가스 

발생 여부 등 농장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다.58) 

거점 지역 협력 시 작물별 디지털 배움터 운용으로 디지털학습생태계를 도모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의 주식인 쌀, 옥수수, 보리 등의 전통적인 농산물과 도시 농업의 강자로 부상하

고 있는 채소류, 다양하고 품질이 보증된 과일류, 소 사육 등으로 구분하여 기초 및 심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청년농 창업 교육을 육성하여 이들을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AI로 획득한 정보의 이해와 결정은 농민에게 달려있

어 디지털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들 디지털 농업 기술자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거점 

기반 공동협력에는 다중이해관계자–지자체, 대학, 연구소, 기업, NGOs, 언론 등과의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지 AgTech 부문에 있어 선진국들의 투자 부문과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는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AgTech 중에서도 국제경쟁력을 지닌 농산물 부문의 FoodTech가 중요한 부문이 

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 부문에 투자를 증대하고 있다.59) AgTech 부문으로 진출을 위해서

는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협업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라틴아메리카 대다수 국가

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수준이 미약하며, 사회적 인지도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디지털 농업을 위한 과제로 시급한 몇 가지 문제점으로는 스마트폰의 보급, 

광대역 속도와 비싼 사용료, 스마트 앱 사용의 간편화, 높은 디지털 기술 사용 비용, 디지털 

기술이 숙련된 노동 인력의 부족 등이다. 라틴아메리카 각 정부 차원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인력 수급 계획 등이 최우선 정책이 되고 있다. 업계는 디지털 신기술 개발과 

58) 한국축산데이터는 AI기술과 데이터를 통합한 팜스플랜(Farmsplan)을 통해 축산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동아일보, 
2021).

59) 권기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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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농민은 사용 숙지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과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지 광대역 속도를 고려한 스마트 앱의 개발 협력이 요구된다. 한편 

드론과 AI 및 IoT 상용화 부문도 최적의 협력 부문이 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농축산업은 

대농장 규모가 지배적이므로 이들 넓은 면적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선 이들 장비의 수요 

부문은 상당히 크다. 다만 라틴아메리카의 농업지대가 평야 지대와 기타 산악지대도 있어 

이를 고려한 기능성 드론과 디지털 장비를 구분하여 목표 시장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농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기후변화, 식량

안보, 성장동력 회복, 탄소 농업 등 차원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게 있어 뉴 노멀 시대에 농업 부문의 디지털화는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농업정책과 농업･농촌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선진국과 차별되는 한국형 

협력 사업의 골격을 찾아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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